
1990년대 이래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온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교육 기회의 평등

이라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도시 공간에

서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하여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Natural Break 

기법과 군집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도시 내부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영어교육의 기회는 공간적으로 불평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 

내 자치구별 재정상태 및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예산 마련과 상당 부분 관

련되어 있었다. 이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높은 수준‧만족도의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에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하여, 영어교육은 물론 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자치단체의 노력이

나 의지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심화 또는 완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영어교육 기회

의 도시공간적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자원 확보‧분배 문제의 개선 등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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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요어: 교육 기회의 평등, 교육 기회, 원어민 보조교사, 도시공간

1.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교육 기회의 평등은 교육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평등은 사회정의 및 그것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equity)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의(justice)가 존립하기 위한 하나의 필

요조건이기도 하다(Deutch, 1975). 평등의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 기회의 평등, 교육 결

과의 평등 등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교육 기회와 

관련된 문제는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육받을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교육활동에서의 평등에 

관련된 논의는 일정 부분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기회

의 확보 여부는 교육적 평등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출발 조건에 

있어서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과의 평등은 더욱 실현되기 어렵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기회의 분배 및 그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는 교

육적‧사회적 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교육의 평등 또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척도로 작용하기도 한다(손

준종, 1995; Coleman, 1990; Talen, 2001; Zhang and Ravi, 2005).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학생들이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교육과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는 물론, 지역 사회 내에서 평등

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Coleman, 1990). 이러한 점에서 도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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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의 교육 기회의 평등 문제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 도시는 지역 구분의 기준이 되는 주된 행정단위일 뿐만 

아니라, 활발한 경제활동, 산업화,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 지속적

이면서도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김인·박수진 편, 2006). 이러한 도시공간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상이한 생활패턴 및 고용패턴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집중된 특성을 가지며, 높은 수준의 전문화된 토지 이용 및 사

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구들의 조직적인 시설‧자원 이용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공간이기도 하다(Heartshorn et al., 1992). 따라서 도시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 문제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물론, 도시공간의 관점에서도 연구

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영어교육 강화의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

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단계적 확대 배치를 정

책화하였다(하운봉, 2007; 최희경, 2008). 하지만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현

황을 전국적인 스케일에서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홍창남 등, 2009).1) 이 같은 격차는 도시스케일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즉, 도시공간의 내부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교육 기회와 

관련된 공간적 차별성이 존재할 수 있는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구성 부문인 만큼,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

니라 사회적 형평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우종현, 2002).2) .

 1) 홍창남 등(2009)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 제

주도 내 학교들은 100% 확보하고 있는 반면,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8.3%의 

학교들만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등 시도지역 간에 원어민 보조

교사 분포의 지역 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교육활동 및 교육시설을 입지적·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문분야를 교육지

리학이라고 하며, 이는 사회지리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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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의 불균등한 지역적 분포는 지역 

내에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지역 차를 유

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주경식·김경숙, 2004). 이러한 관점에 토대하여, 공립학교나 사설

학원 분포의 지역 차를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한 선행연

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송유선, 이은숙, 1993; 우종현, 2002; 주경식, 김경숙, 

2004). 여기서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교육시설 그 

자체의 존재‧분포에 관한 문제는 물론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역시 중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

적 분포 문제는 도시공간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 문제라는 측면에서 연구

될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원어민을 통한 영어교육 기회에 지역적 불평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열

풍’으로 묘사될 정도로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다(송승민, 

2005) 영어실력이 능력과 성공을 보장하는 문화자본으로까지 자리매김하

고 있다(최샛별, 2003)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다른 분야의 교과교

육과 관련된 기회의 불평등에 비해서도 특히 연구될 가치가 크다고 하겠

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 내에서의 원

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공간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특징 및 관련 요인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

한 접근성이 갖는 공간적 특징이 도시공간에서의 교육평등에 대해 가지

는 의미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살펴보면 학교의 입지와 규모, 통학문제, 학구 설정과 같은 행정적 과제와 아

동 및 학생들의 행위, 학업 성취 및 진학률의 차이, 교육 기회의 차이와 같은 

교육환경적·사회적 과제로 구분하기도 한다(우종현, 2002에서 재인용).



86  공간과사회 2012년 제22권 1호(통권 39호)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25개 자치구별 국‧공립 및 사립 초, 중, 고

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등 보통교육과는 거

리가 있는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어

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는 설립목적 자체가 외국어교육의 수월성 향

상인 만큼, 일반 인문계‧실업계학교 및 다른 특목고(과학고 등)에 비해 외

국어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인적자원에 대한 월등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태생적인 차별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자치구별로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출(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하였다. 이 

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6학년에서만 영어교육이 이루어짐을 고려하

여 전체 재학생이 아닌 3～6학년 재학생만을 집계하였으며, 중학교와 고

등학교는 전 학년에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1～3학년 재학생 수

를 모두 집계하였다. 학교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2010년 4월 현재)

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http://www.schoolinfo.go.kr)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자치구에 소재한 학교 급별로 전체 학생 대비 원어민 보조교사 수의 비

율을 원어민 1인당 학생 수로 산출하였다. 원어민 1인당 학생 수가 낮을

수록 학습자가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보다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가

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고려, 이를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획득‧산출한 자치구별 자료를 Natural Breaks 

기법을 활용하여 지도화‧등급화하였다. 등급화한 자료는 학교 급별로 확

보된 자료인 만큼,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이라는 연구주

제에 보다 타당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등급을 점수화(1～5점)

하여 합산한 다음 위계적 군집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자치구별 원어민 보

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군집화하였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 패턴이 나타나게 된 요인 및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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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채용 및 예산 배분에 관한 해당 

행정기관 내부 자료(2010년 기준)를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기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별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요인에 관한 자료들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였다.

이들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

사의 분포 현황이 어떤 특징을 가지며 그러한 특징은 어떠한 요인에 의

해 야기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도시공간에서의 교육평등이라는 

문제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의 문제와 교육 기

회 평등

1) 도시 공간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

교육 기회의 평등이란 문자 그대로 교육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짐

을 의미한다. 교육의 평등은 일반적으로 교육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자원

이 평등하게 또는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주제

이다(Coleman, 1990; Lynch and Baker, 2005, 재인용; Talen, 2001). 이러한 점에

서, 교육 기회의 평등 문제는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시설 및 여기서 제공

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평등

하게 주어지는가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공간적 측면에서도 접근될 필요가 있다. 공간이란 사회의 구체적

인 양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용기로 작용하며, 또한 공간 내부에서는 

거리로 인한 격리가 발생하여 개체화 및 차별화가 유발되기도 한다(水岡

不二雄, 2002). 이 같은 논의는 교육평등의 문제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즉,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 교육 기회는 실제적으로 공간 내부에서 일어

나게 되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평등의 문제는 공간이라는 요인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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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을 도시라는 공간에 적용해 보면, 교육 관련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도시의 공간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평등하게, 

또는 차별적으로 주어져 있는가의 문제는 도시 공간에서의 교육 기회 평

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Zhang and Kanbur(2005)은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 도-농간 문맹률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의 격차가 증가해 왔으며, 이는 재정 분권화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 

기회의 지역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하였다. 

Talen and Anselin(1998)은 도시 내부에서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접근성

은 공간적 패턴을 이루며 차별화된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놀이터는 복

지의 기능뿐만 아니라 특히 연령대가 낮은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 및 교

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간 내부에서 교육시설

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불평등한 패턴을 이룬다는 사실을 제시한 연

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Talen(2001)은 도시 근교 지역의 초등학교 접

근성을 분석한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교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화율, 지

가, 자가 비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차별화되며, 이는 학업

성취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

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국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고등학교 분포 특성을 고찰하여 공간 불균등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정책적 대안을 도출한 우종현(2002)의 연구나, 사설 교육시설

인 학원의 서울시내 공간적 분포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 내에

서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 주경식, 

김경숙(2004)의 연구 등은 이 같은 관점에서 도시공간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 문제에 대해 접근한 선행연구에 해당한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공통

적으로 이 같은 교육시설 분포의 지역 차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차별

화하여 교육환경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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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설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점에

서, 시설 자체의 입지는 물론 교사의 수준 및 구성3)이라든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공간적 분포와 같은 문제 역시 도시 공간에서의 교육평

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 시설 및 교육

과정, 교사의 특성 등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소는 학습성취도에 영

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교육 평등 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며

(Coleman, 1990), 이러한 점에서 이들 요소의 공간적 분포나 차별성 여부

는, 도시 공간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 또는 불평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매김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교육시설 및 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또는 이용 가

능성은 교육평등 문제와 관련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것이 도시공

간 내부에서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도시공간의 교

육불평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과 교육 기회의 평등 간

의 관련성

이러한 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가 도시공간에서의 영

어교육과 관련된 교육 평등의 문제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는 초‧중‧고교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

다(하봉운, 2007). 더욱이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와의 영어수업이 흥미도, 

자신감, 동기 등 정의적인 측면과 원어민 교사의 발화에 대한 이해력 증

가, 영어실력 향상, 영어권 나라의 문화 이해 등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긍

 3) 예컨대 Coleman(1990)은 학생들은 물론 교사의 교육 수준, 인종 구성 등의 문

제 역시 교육 기회의 평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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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하

는 영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경북일보≫, 2009.4.8; ≪대전일보≫, 

2009.1.21; 최희경, 2008).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0년대 중반 이

후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단계적 확대 배치가 정책화되었으며,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확대를 위한 교육청 단위의 노력(≪뉴시스≫, 2011.2.8)이라

든가 원어민 보조교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의 수준 향상

(≪내일신문≫, 2011.12.1; ≪매일경제≫, 2011.12.1)과 같은 시도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교육의 성취도, 만족도 등 질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적 자원이며, 교육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앞

서 언급한 교사 관련 요인과 특히 높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공간 내의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에 대한 접근성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영어교육과 관련된 교육 기

회의 공간적 불평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원어민 보조교

사의 분포 정도가 낮은 지역은 높은 지역에 비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

한 수준 높은 영어교육 기회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어교육 기회에 공간적 불평등이 야기된다면, 특정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외국어 친화적 환경에 접근하거나 보다 만족도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받게 되어 영어 교과에서의 성취도, 즉 영

어교육 결과에서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서울특별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의 공간적 불

평등성

1) 서울특별시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접근성 현황

2010년 4월 현재 서울시내 자치구별 초등학교 원어민 1인당 학생 수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원어민 1인당 학생 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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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내 자치구별 초등학교 원어민 1인당 학생 수

장 적은 지역은 295명을 기록한 성북구로, 가장 낮은 자치구인 강북구의 

5707명과 비교하면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등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기록하고 있다. 한

편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자치구 집단, 즉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군집의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5,000명 이상의 학생이 배당된 것으

로 확인된다. 이는 성북구의 20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이는 서울시내 초

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영어교육 기회와 관련된 심각한 공간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은 <그림 2>와 같다. 중학교의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성동구(1122

명)로, 가장 많은 강동구(7581명)와 비교했을 때 7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교육

불평등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서도 존재한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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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내 자치구별 중학교 원어민 1인당 학생 수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속해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초등학교와 마

찬가지로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낮은 지역, 즉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지

역에 해당한다. 이외의 자치구들은 초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인

다. 한편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전체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학교 급

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영어교육을 위하여 보완

될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은 <그림 3>와 같다. 고등학교

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낮은 자치구였던 성동구와 강남구가 여전히 최상위 집단에 속해 있으며, 

‘강남8학군’ 소속 자치구인 서초구의 경우에도 여전히 상위 집단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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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시내 자치구별 고등학교 원어민 1인당 학생 수

공간적 불평등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역시 접

근성이 가장 높은 자치구(관악구, 1,457명)와 가장 낮은 자치구(성동구, 

7,951명) 간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

특별시 도시공간 내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영어교육 기회의 공

간적 불평등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몇몇 자치구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학교 급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1인

당 학생 수가 가장 낮은 자치구인 관악구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1인당 학생 수가 낮은 

지역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정도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성북구의 경

우에는 반대로 고등학교에서는 중간 정도의 순위에 머물러 있다. 이후에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사실은 해당 자치구들의 지역적 특성이라

든가 원어민 관련 정책상의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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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정도 해당 자치구

상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중구

중상 구로구, 동대문구

중
성북구, 은평구, 도봉구, 용산구, 종로구, 광진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노원구, 동작구, 금천구

중하 양천구, 중랑구, 마포구, 강북구, 강서구

하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

<표 1>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정도

수 있다.

<그림 1>～<그림 3>을 통해 살펴본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

해, 학교 급별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점수화하였다. 학교 급

별로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는 5점, 가장 낮은 자치구에는 1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계(15점 만점)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

계적 군집분석에 의해 분석하여, 서울시내에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25개의 자치구들을 총 5개의 군집으로 군집화하였다. 

점수가 가장 높은 군집을 ‘상’, 가장 낮은 군집을 ‘하’로 명명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종합하면 서울시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은 자치구별로 불균

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수준 높은 영어교

육 기회에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사회적‧경제적‧주거환경적 특성 및 원어

민 채용 정책‧예산

여기서 확인한 서울시내 자치구별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현황이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심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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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와 관련된 예산, 정책 및 자

치구별 사회, 경제적 여건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접근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먼저 각 급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어떠한 과정 

및 절차에 의해 채용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4) 서울특별시 원어민 보

조교사 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대상 학교(사립 포함)로 배

치하게 되며, 연중 2월(상반기)과 7～8월(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심시

가 이루어진다. 채용된 원어민 보조교사는 각 급 학교로 배치되며, 예산

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청 또는 자치단체로 반환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 예산이 책

정되어 있으며, 이 예산을 활용하여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예산총액 외에 2010년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 기초자치단체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 또한 책정되어 있다. 그

리고 강남구의 경우에는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이 아닌 자치단체 자체 예

산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의 8개 자치구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협

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으며, 자치구단체 자체예산이 있다고 하더

라도 아주 미미한 실정5)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 예산 현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 4,275,000,000원, 자

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협력사업 예산 10,075,985,070원, 합계 

 4) 본 연구에서 조사한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배치절차 및 관련 예산에 관한 정

보는 정보공개청구시스템(www.open.go.kr)을 통하여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구청으로부터 획득한 것이며, 일부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직

접 문의하여 확인한 것임을 밝혀 둔다.

 5) 예컨대 광진구의 경우 3개 초등학교에 총 150,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

었으나, 이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미미한 액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예산 또는 지원금은 사실상 연구에 반영할 의미나 가치

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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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접근성

자치구

(재정자립도)

협력사업

예산(원)
교육환경 및 공간‧사회적 특성

상

강남구

(77.1%)

4,193,765,650

(강남구청 자체)

-이른바 ‘강남8학군’의 중심지: 교육환경 및 각

종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매우 양호

-학업성취도나 진학률 등이 우수한 이른바 ‘명문

학교’ 다수 소재: 특히 고등학생 수가 타 자치구

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음－교육적으로 우수한 

여건으로 인해 타 자치구에서의 전입 비율이 높

음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 서울시내에

서 생활환경이 가장 양호한 자치구

-2003년 기준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액 

47억 원: 서울시내 최대 규모(진영남, 손재영, 

2005) ⇒ 자치구의 우수한 재정상태 및 교육여

건을 보여주는 지표

서초구

(79.8%)
2,787,300,000

-강남구와 함께 ‘강남8학군’ 소속: 교육환경 및 

각종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양호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음

-강남구와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 고등학생 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음

성동구

(52%)
-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 특히 자녀양육

기 세대의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200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짐)

-초등학교 과밀

중구

(82.9%)
977,550,000

-서울시내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최고

-도심 지역: 상주인구가 적고 주거기능이 약하나, 

강남 개발 이전에 서울시내에서 이른바 ‘명문학

교’들이 집중되었던 지역으로 오늘날에도 상주

인구에 비해 특히 고등학교의 수가 많은 편

-강남구에 이어 서울시내에서 두 번째로 생활환

경 양호(서승환, 2005)

-2003년 기준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편성액 27

억원: 강남구에 이어 2위(진영남·손재영, 2005)

⇒ 자치구의 양호한 재정상태 및 교육여건을 보

여주는 지표

중상
구로구

(40.1%)
1,352,820,000

-초등학교 과밀

-인구‧세대밀도 및 자녀양육기 비율이 높음

-노후‧불량주택 다수 분포: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표 2>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 접근성·예산 현황 및 

공간·사회적 특성(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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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지 못한 편

동대문구

(46.2%)
-

-높은 지가, 건물밀도, 주거외 용도 비율 및 노후

주택 비율

-다양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혼재

-도심 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

중

성북구

(34.8%)
-

-다양한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 혼재

-자치구내 일부 지역의 생활수준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높음: 고급 주택가 소재

-사립초등학교 다수 존재: 서울시 자치구 중 최

다(총 40개교 중 8개교 소재)

은평구

(33.8%)
93,000,000

-서울시내에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자치구에 해

당

-많은 인구와 학교 수, 학생 수에 비해 교육인프

라나 투자, 사교육시설 등의 비율이 낮은 편

도봉구

(35.9%)
372,000,000

-이른바 ‘강북 3구’로 인식되는 지역: 특히 이른

바 ‘강남’ 지역에 비교했을 때 교육서비스 등 

공공서비스가 열악한 지역

-대단위 아파트 개발 등으로 인구 및 학생 수가 

많은 자치구: 이에 비해 교육인프라는 비교적 

최근에야 구축되기 시작함

노원구

(27.4%)
511,500,000

광진구

(44.0%)
-

-높은 지가, 건물 밀도 및 주거외 용도 비율 및 

높은 노후주택 비율: 자치구내 주거환경은 대체

로 열악

-상위 대학 진학률은 강남구, 서초구에 이어 3위

를 기록: 이는 자치구내에 소재한 다수의 특목

고와 관련성이 높음(윤형호·강민정, 2008)

※실제로 이러한 특목고의 존재가 실제 자치구의 

전체적인 교육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향상으

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

서대문구

(38.6%)
139,500,000

-높은 지가, 건물 밀도, 주거외 용도 비율 및 노

후주택 비율: 자치구 내 주거환경은 대체로 열

악한 편

-도심 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

-서울시내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저조

한 자치구에 해당

용산구

(62.7%)
85,200,000

영등포구

(66.5%)
-

종로구

(78.5%)
744,000,000

동작구

(45.9%)
88,515,070

-노후주택 비율 높음: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열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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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저조

한 자치구에 해당

금천구

(37.8%)
-

-인구‧세대밀도 및 자녀양육기 비율이 높음

-노후‧불량주택 다수 분포: 전반적인 주거환경 

열악

-초등학교 과밀

-서울시내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출규모 최

저

-주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은 편

중하

양천구

(43.6%)
680,000,000

-초등학교 과밀

-대단위 아파트 개발, 도시 재개발 등으로 인구 

및 학생 수 증가: 이에 비해 교육인프라는 비교

적 최근에야 구축되기 시작함

중랑구

(30.5%)
350,000,000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학생 1인당 교육비 최

저수준

-주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은 편

마포구

(47.1%)
817,000,000

-노후주택 비율 높음: 전반적인 주거환경 열악

⇒ 최근 들어 재개발사업 등이 대규모로 이루어

지고 있기도 함

-대단위 아파트 개발, 도시 재개발 등이 이루어

진 지역: 이에 비해 교육인프라는 비교적 최근

에야 구축되기 시작함

강북구

(31.7%)
-

-이른바 ‘강북 3구’로 인식되는 지역: 특히 이른

바 ‘강남’ 지역에 비교했을 때 교육서비스 등 

공공서비스가 열악한 지역

-서울시내에서 가장 생활환경이 열악한 자치구

(서승환, 200): 금천구와 더불어 2003년 기준으

로 서울시내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최하위에 

해당(진영남·손재영, 2005)

강서구

(33.8%)
519,600,000

-서울시내에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자치구에 해

당

하

송파구

(73.9%)
372,000,000

-강남구, 서초구와 함께 이른바 ‘강남3구’의 하

나: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자치구의 경

제력이나 개발 정도가 높음

-사교육시설 다수 소재

-초등학교 과밀

강동구

(44.5%)
-

-전반적으로 송파구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환경

특성을 보임

관악구 186,000,000 -인구‧세대 밀도 및 자녀양육기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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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노후‧불량주택 다수 분포: 전반적인 주거환경 

열악

-초등학교 과밀

-사설학원 비율,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액, 자치구 

내 학생들의 학습성취도 등이 서울시내에서도 

낮은 편: 전반적인 교육환경 열악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학생 1인당 교육비 최

저수준

※ 2010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49.3%

14,350,985,070원이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각 급 학교에 교부되어 원

어민 보조교사 채용에 쓰이게 된다. 협력사업 예산이 없는 자치구에 소

재한 학교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을 통해 원어민 보조교사

를 채용하게 된다.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사회적 

특성과 함의를 갖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및 

교육의 평등 및 접근성 문제와 관련된 주거환경 및 공간‧사회적 특성을 

<표 2>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자치구별 공간‧사회적 특성 및 교육여건 

관련 내용은 선행연구(강세진 등, 2008; 이규환·서승제, 2009; 서승환, 2005; 

진영남·손재영, 2005; 윤형호·강민정, 2008)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

러한 연구들은 서울특별시가 갖는 도시공간의 특성에 관해 이루어진 것

들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와 관련된 교

육불평등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나 맥락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근거자

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서울특별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이 갖는 

사회공간적 의미

앞 절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 예산 및 사회

경제적, 주거환경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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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보여주는 공간적 특성이 어떠한 공

간적‧사회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른바 ‘교육의 강남 집중현상’이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른바 ‘강남8학군’에 속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를 통틀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두 자치구의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 

예산 역시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

다.6) 이 두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도 80%에 육박하여, 서울시내에서

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이 같은 특성은 ‘닫히고 차별화

된’ 교육공간으로서의 강남구가 갖는 공간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손준종(2004)에 따르면 교육공간으로서의 강남에 거주하기 위해

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마련해야 하며, 이

러한 점에서 강남의 주거비용은 강남구를 특권적 교육공간으로 규정하

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강남은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

게는 매우 배타적으로 ‘빗장처진(gated)’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

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불평등은 교육공간의 분리와 불

평등을 불러일으키고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강남학교군은 교육소비와 관련하여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

며, 그 결과 강남의 학원가로 학생들이 몰리고 집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교육뿐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드러난다. ‘강남8학군’이라는 용

어는 1977년 강남구가 8학군으로 편성된 이래 1980년대 들어 서울의 4

대문 안에 몰려 있던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의 강남 이전을 추진했고, 그 

결과 명문 고등학교가 입지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강남8학군’이라는 강남의 신흥 명문고가 밀집된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 

등장했다(안창모, 2010).7) 이 같은 경향은 강남의 교육공간적 성격을 형성

 6) 특히 강남구의 경우 자치단체 지원 예산(4,193,765,650원)의 규모가 서울특별

시교육청 예산 액수에 필적(4,275,000,000원)하는 수준이다.

 7) 안창모(2010)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울시 8학군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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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늘날에도 강남구는 질 좋은 교육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에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 다시 말하면 교육소비와 관련하

여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의 공간적 

분포라는 문제에서도 이 같은 강남 집중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사실8)은, 

강남을 축으로 하는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

라고 하겠다. 이처럼 강남지역 거주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

생들에 비해 학교에서 외국어 사용 환경을 경험하거나 만족도 높은 영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화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은, 

서울특별시라는 도시공간 내부에서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가 일부 지역

에 집중되는 공간적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과적으로 교육 전반에 걸친 공간적 불평등 문제

를 야기‧심화시키고, 나아가 특정 자치구나 지역이 차별화된 특권적 공

간으로서의 속성을 유발‧강화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자치구별 재원 마련이 원어민 보

조교사와 관련된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강남구와 서초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

교했을 때 예산액이 압도적으로 높다.9) 이들 두 자치구에 이어 세 번째

특히 강남구에 이 같은 명문 학교가 집중해 있다. 즉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강남구는 ‘강남8학군’ 중에서도 특히 양질의 교육 기회가 불평

등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자치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8) ‘강남 8학군’의 또다른 관할 자치구인 서초구는 본 연구에서는 강남구에 비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이 두드러질 정도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서초구의 배치율 역시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안창모

(2010)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8학군의 교육집중 현상은 특히 강남구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남구

의 경우 높은 자녀양육기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서초구의 경우에는 주거

외용도 비율이 높으며, 이 같은 사실은 서초구에 비해서도 강남구가 집중적인 

교육 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

다.

 9)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되는 17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액수가 많은 강남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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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은 자치구인 구로구의 경우, 인접 자치구들인 관악구, 금천구, 동작

구 등과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라든가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등

에서 큰 차이가 없는 지역(강세진 등, 2008)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치구

들에 비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중’ 이하의 군집에 해당하는 자치구들의 경우, <표 2>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세 

자치구에 비해 크게 낮으며, 아울러 이들 중 대부분의 자치구들의 재정

자립도는 서울시 평균치를 현저히 밑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

론 자치구 예산 외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을 통해서도 원어민 보조

교사를 확충할 수 있으며 또한 최상위 군집에 해당하는 4개 자치구 가운

데 하나인 성동구도 자치단체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절대시하기

에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상술한 자료 및 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치

단체 예산 및 이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재정

자립도)가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및 이를 통한 영어교육 기회의 공간적 

평등 문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는 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10) 이러한 

문제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양호한 접근성이 일부 재정상태나 사회‧

경제적 여건이 뛰어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이 충분

하게 이루어지는 일부 자치구에 한정되는 문제점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관악구의 경우 학생 수도 적지 않을 뿐더러 

초등학교 과밀현상을 보이는 등 교육 관련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

산은(4,193,765,650원), 이들 자치구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용산구(85,200,000

원)의 50배에 육박한다. 또한 이를 학생 1인당 예산으로 변환해 보더라도, 강

남구(67,636원)는 용산구(3,706원)의 18배를 상회한다.

10) 더욱이 <표 2>와 <표 3>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특히 몇몇 자치단

체의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관련 예산은 자치구의 규모 및 학교 수·학생 수를 

고려하면 서울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의 비중을 

크게 웃도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같은 지자체의 원어민 보조교사 확

충 관련 예산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상태가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및 이와 

관련된 교육 기회의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례

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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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악구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자치

단체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 액

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은 서울시내

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관악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교육적 낙후나 소외를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이러한 문

제로 인해 도시 내에서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교육투자가 충분히 이루어

지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교육 기회 불평등 현상이 유발‧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치단체 및 그에 소속된 각 급 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정

책 및 의지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교육불평등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적인 사례가 송파구이다. 송파구는 강

남구, 서초구와 함께 이른바 ‘강남3구’로 분류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에 해당하며,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 

역시 건실하다. 더욱이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송파구는 학

교 수 및 학생 수도 서울시내에서 수위에 해당하는 자치구이다. 이러한 

사실은 송파구가 수준 높은 영어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에 노력할 필요성이 높으며 그에 요구되는 충분한 자원 역시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원어민 보조교사

에 대한 접근성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하며, 원

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예산 역시 확보는 되어 있으나 그 액수는 다

른 자치구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송파구의 학교 수, 학생 수 및 재정자

립도를 고려하면 이 같은 수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송파구의 경우 충실한 재정 및 높은 교육투자의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그만큼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일부 자치구

들의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5,000

명 이상, 중‧고등학교는 7,000명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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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은 물론 이러한 자치구들 가

운데 자치단체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수치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이라는 문제가 자치단체 및 그

에 소속된 각 급 학교의 노력 및 의지와도 어느 정도는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반면 구로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도 서울시 자치구 평

균을 밑돌 뿐더러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중간 이하인 금천

구, 관악구 등과 비교했을 때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주거환경 등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지역(강세진 등, 2008)임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예산은 이들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확보되어 있

고,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 역시 서울시내에서 비교적 높은 수

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의지가 원

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교육불평등 문제의 심화 또는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물론 본 연구는 2010년 

4월 기준의 자료에 토대하여 이루어졌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하반기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이 남을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이들 자치구들이 1학기가 

아닌 2학기에 충분한 수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여 그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학교제도

가 3월부터 학기를 시작하는데다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는 영어 교과의 

특정 단원 지도가 아닌 일반적인 영어 사용능력 증진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원어민 보조교사는 2학기가 시작되는 8, 9월이 아니라 

3, 4월에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어야 한다. 설령 이들 자치구들이 2학기

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충분히 확보했다 하더라도 1학기에 해당하는 기

간 동안에는 여전히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며, 이렇게 되면 1학기에 이미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여 그에 의한 

교육을 실시해온 학교 및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인 기회의 불평등이 유발

되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사립초등학교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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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북구의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성은 중간 정

도이지만,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자치구, 심지어 강남구, 서초구 등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

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접근성을 가진다. 이는 성북구의 

사립 초등학교 분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결과 성북

구는 사립 초등학교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자치구이며, 초등학

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우수한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반면 공립학교에 비해 월등한 교육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학부모의 구성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등 중‧상류층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 학부

모는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도, 시설‧설비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사립 초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구연식, 2007). 더욱이 본 연구자가 ‘정보공개시스템’

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립 초등학교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포함한 학교 운영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학교 재단 자체에서 마련하

며, 이는 교육청 예산 및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 국‧공립 초등학교 및 국‧공‧사립 중등학교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측면은 원어민 보조교사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 결과 특히 성북구의 사립 초등학교들은 6개교 중 5개교에 원어

민 보조교사가 배치11)되어 있었으며, 1개교에 1명 또는 2명 정도의 원어

민 보조교사가 배치된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상 

6～7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 배치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12) 이 같

11) 서울시내 사립 초등학교는 17개 자치구에 총 40개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 중 

8개교가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된 사립 초등학교는 

총 24개교이며 이 중에서도 5개교가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다. 즉, 성북구는 서

울시내에서 특히 사립 초등학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2)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원어민 보조교사는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통

해서가 아닌, 학교 자체 예산으로 채용한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다수 채용되어 

있는 사립 초등학교가 다수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정 자치구의 주목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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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은 성북구내 일부 부유층 거주지역을 따라 들어선 사립 초등학교

들의 높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이 특히 성북구내 초등학교에서의 원

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뒷

받침한다. 사립초등학교는 앞서 언급한 특성으로 인해 이른바 ‘귀족학

교’로 인식(≪한국일보≫, 2010.10.8; ≪프레시안≫, 2010.10.20; ≪매일경제≫, 

2008.3.1)되기도 하는데다 학군을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국‧공립 초

등학교 및 국‧공‧사립 중‧고등학교(일부 특목고 제외)13)와는 달리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같은 성북구

의 특성은 자치구 스케일로 초점을 좁힌다면 자치구내에서도 교육과 관

련된 불평등 및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자본의 소유와 관련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

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1>～<그림 3>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비해 중‧

고등학교에서의 원어민 1인당 학생 수가 주목할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비해 학교 규모

가 크고 학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학교당 1명’ 형태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한 데서 기인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수준 높은 영어교육이 보다 현실성 

있게 실현되려면, 단지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1명(이상) 배치하는 수

준을 넘어 학교 급별 특성과 학교의 현황을 고려한 보다 현실성 있는 채

용‧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 

도로 높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영어교육 기회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뛰

어난 자본력을 앞세운 일부 사립학교의 공간적 분포가 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

평등과도 관련된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하겠다.

13) 특목고의 경우 애초 일반적인 학교교육과 차별화되는 ‘특수목적’하에 설립되었

지만,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초등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립 초등학교를 부유층 자제 등이 주로 다니는 ‘특별한’ 학

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초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학교로 간주

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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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관련 예산

자치단체 재정상태

(재정자립도)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영어교육(원어민) 관련

교육 기회 불평등 야기

영향 영향

토대

자치단체의

노력 및 의지

부분적 

<그림 4>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와 관련된 자치단체의 영향과 역할

자치구 내에서도 학교 급별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극단적

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교육청 및 지자체를 통

한 원어민 수급이 학교 급별 특성이나 균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재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

이 학교 급별로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일 없이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조치가 요청된다.

종합하면, 도시 내부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공

간적 불평등은 원어민 교사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인 예산 문제와 

상당 부분 관련성을 가진다. 즉,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교육청 협력사업 등) 및 그 기반이 되는 자치단체 재정상태(재정자립

도)는 도시 내부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과 상당 부분 관

련이 있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 등 일부 자치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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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저조한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접근성을 보이는 특성을 나

타내었다. 여기에 더하여 자치단체의 노력 및 의지와 관련된 부분도 원

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 같은 메커니즘(<그림 4>)으로 인해 서울특별시라는 도시공간 

내부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 즉 원어민을 통한 영어교육 

기회에 공간적인 불평등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영어교육 기회를 교육 기회의 공간적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울시내, 즉 도시공간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

성은 공간적으로 주목할 만큼 불평등하며, 이러한 문제는 자치구별 재정

상태 및 이에 토대한 원어민 관련 예산의 공간적 차별성에 기인하는 부

분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련된 

부분 역시 이러한 문제의 완화 또는 심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역시 확

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시공간 내부에서의 원어민 보조

교사를 통한 영어교육 기회의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해소할 수 있

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시 내 지역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충

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 스케일에서의 노력이 요청된다. 

예컨대 자치구가 아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교육청 예산이 충분

한 규모까지 확보14)되고 이것이 자치구의 재정상태나 교육여건 등을 고

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표 2>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은 일개 자치구

인 강남구 예산과 비교했을 때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다. 강남구의 재정상황 등

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액수는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액수가 충분치 못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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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집행―예컨대, 자치단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자치단체에 우선

적으로 예산을 교부하는 등―된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한 영어교육, 나

아가 교육 기회의 도시공간 내부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해소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5)

둘째,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련

된 부분도 이 같은 문제의 해소 또는 심화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도시 차원에서는 물론 도시 내의 여러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력 역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만으로

는 그 같은 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의 공간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교육적 환경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

게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교육 기회가 더욱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

록, 원어민 보조교사를 최대한 적절한 시기에 확보‧배치하기 위한 노력 

역시 요청된다.

셋째, 초등학교의 경우 사립 초등학교의 원어민 수 및 접근성이 공립 

초등학교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 다른 영어교육과 

관련된 교육 기회의 또 다른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함은 물론 종국적으로

는 공교육의 기능 약화 문제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립학교에서도 사립 초등학교와 심할 정도로 차

사실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배치가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예산은 2010

년 현재 액수보다도 더욱 큰 규모로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5) 하지만 실제 교육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바와는 상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측면도 관찰된다. 서울시의회가 시 교육청 예산안을 의

결하면서 2012년 영어 원어민 인건비 예산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교

사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 전체 원어민 교사 

1245명의 57%가 2012년부터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조선일보≫, 2011. 

12.7일자 기사). 이 경우 본 논문에서 언급한 서울시내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

교사와 관련된 공간적 불평등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나아가 

원어민 보조교사와 관련된 교육 기회 및 교육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

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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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되지 않는 수준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적,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 급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제언이 원어민 관련 교육정책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

면, 도시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보다 수준 높

고 만족도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를 공간적으로 보다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 교육평등은 물론, 종국적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도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인 ‘도시에 대한 권리’(강

현수, 2009; 김기남, 2011)가 도시공간 내부에서 보다 평등하게 실현되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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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Spatial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an Urban Area: Focusing on the Opportunity to Learn English 

by School Native English Instructors

Lee, Do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quality of education related 

to school native English instructors in an urban space. Natural breaks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ere used as th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show that financial statuses and investments for employing na-

tive English instructors of each districts influence the accessibility on them 

significantly. Also, efforts and attempts of local governments affect the ac-

cessibilty in a degree. Such results suggest the inequal accessibility on native 

English instructors, and education in urban scal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proposes that effective solution for the 

equal accessibility should be attempted and executed in order to relieve it ur-

ban scale: this is expected to be a efficious alternative plan for the equal op-

portunity for learning English, and ultimately, the equality of education as 

the right to the city.

Keywords: equality of education, educational opportunity, school native English 

instructor, urba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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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2011년 12월 1일자. “대전여고, 학생들 마인드 변화가 비결”.

≪조선일보≫. 2011년 12월 7일자. “서울 초중고 원어민 교사 사라지려나”.

≪프레시안≫. 2010년 10월 20일자. “자녀를 ‘귀족학교’에 쭉 보내면… 학비만 1억

7000만 원”.

≪한국일보≫. 2010년 10월 8일자. “고소득층 ‘그들만의 인맥쌓기’ 場 인식”.

웹페이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웹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

정보공개시스템 웹사이트(http://www.open.go.kr).


